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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추 방출 확대, 대파‧생강 납품비 지원 등 
물가 안정에 총력

       - 김병환 기재부 1차관,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  
- 농협 등과 협업, 2023년산 쌀 할인, 김장 채소 할인 지원도

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월 24일(화) 오전 창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

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하나로마트 관계자와 

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소비자 반응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.

  김 차관은 정부가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 안정에 

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.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배추 일 방출 

물량을 확대(50톤→100톤/일)하였으며, 11월부터 자조금과 연계한 사과 비정형과

(못난이 사과) 공급을 추진하고 대파·생강 등 가격이 상승한 김장 채소에 대해서는 

산지농협의 납품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

수입한 씨알(종란)*이 부화한 육계가 10월 10일부터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여 

닭고기 수급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
     * 씨알(종란) 수입 : (계획) 529만개, (10.20일 기준 실적) 397만개, (11.6일까지) 잔여 132만개 완료

  또한, 김 차관은 정부가 농협, 자조금 협회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할인

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먼저 10월 19일부터 농축산물 할인지원*이 

재개되었고, 11월에는 김장재료를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지속할 예정임을 설명

했습니다. 오늘부터 창동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전국 40개 마트에서 2023년산 

쌀 할인 판매 행사**가 시작되며 10월 말부터 자조금과 연계한 한우 할인

행사도 진행될 예정임을 언급하였습니다.

    * 10.19~25일 할인 품목 : 상추, 시금치, 오이, 청양고추, 깻잎, 생강, 사과, 말린 고추

(고춧가루 포함), 대파, 배추, 양배추, 애호박

   ** (기간) 10.24~, (내용) 업체별 대표 상품(’23년산 쌀 20kg)의 쌀값 3,000원/포대 지원

보도자료



  수산물의 경우, 명태·고등어·오징어·참조기·천일염 5개를 포함한 국내산 

수산물 전 품목을 할인 중으로 11월에도 천일염·굴·새우젓 등 김장철 품목을 

포함하여 할인을 지속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.

  한편, 김 차관은 그간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다양한 

자체 할인행사*를 병행하고 있는 농협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수급 안정을 

위한 작황 관리, 공급 확대, 할인지원 등에 온 힘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    *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‘살 맛 나는 가을⋅더 큰 세일⋅하나로에서 맛나요’ 행사 진행

(10.19~11.1), 사과, 양파, 마늘, 한우 등심, 삼겹살 등 42개 농축산물 최대 40%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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